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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네이버,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 혁신에 힘 싣는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네이버는 지난 16일 「농어촌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 취약계층 돌봄 강화, 유휴자원 활용 등 농

어촌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주된 협력 분야는 ▲농어촌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분

야, ▲농어촌 공공 서비스 디지털 전환 분야, ▲ESG 경영을 위한 협력 분

야 등이며, 세부 협약 사항은 ①농어촌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클로바 케어

콜 사업 협력, ②농어촌 체험마을·유휴자원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플레이스 

협업, ③ESG경영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농어촌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클로바 케어콜 사업협력이 포함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고령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네이버의 인공지능 전화 돌봄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을 시범 운영한다. 인

공지능이 전화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점검하는 클로바 케어콜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

큼,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상자 선정, 고객관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

의 체계적인 확대를 준비하고, 네이버는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 담당자 교육

과 기술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둘째, 농어촌 체험마을과 유휴자원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플레이스 협업이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체험마을과 유휴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이를 네이버의 스마트플레이스 플랫폼에 등록해 농어



촌 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

로 플랫폼 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에 홍보 타이틀과 페이지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네이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RE100 달성과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

로, 공사가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구체화하며 실행 방안

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디지털 기술은 농어촌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전하며, “국내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한 네이버와 미래 농정과제 수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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